
< 한일 기업간의 효과적 분업 및 협력 관계 > 
 

 한국에 진출해 있는 수 많은 일본 기업들 중에서 특히, 반도체 부분의 장비
를 생산하는 히타치 국제전기, 반도체의 소재를 생산하는 스미토모 화학, 그
리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덴소와 오므론을 예로 들어 일본 기업들의 한
국진출 현상과 그 전략에 대해 강연. 

 
일본의 모회사와 한국의 자회사 
히타치 국제전기 -  KEK 국제 일렉트릭 코리아 
스미토모 화학  -  동우 화인켐 
덴소  -  덴소 풍성전자 
오므론  -  한국 오므론 전장 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
(1) 일본 모회사의 글로벌 전략   

  
                     고도의 글로벌 전략                  단순한 글로벌 전략 
  

高                    덴소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↑                    스미토모              히타치 
             기업                   오므론 
             활동 
             조정 
              ↓ 
              低 
                    지역적 분산   ←    기업 활동 배치   →     지역적 집중                  
 
 
  

(2)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분업 관계 
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, 비슷한 패턴 가짐 
 

*연구개발 : 기초연구 및 신규 제품 개발은 모회사가 담당하고, 기존 제
품 개량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담당 
*생산 : 선단 제품의 생산은 주로 모회사가 맡고, 자회사는 기존 제품을 
생산 



*판매 :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제품 판매 
 

 
(3) 한국의 지역적 우위성 
 
     세계 각국으로의 진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,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
하는 이유 (한국의 부품 산업 제반 사정의 강점과 약점 분석 ) 
 
                 기업의 전략, 구조, 경쟁 불안정 
                 노사분규, 불투명한 사업 관행       
      ↗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↖ 
       
부존 생산 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요조건 
우수한 노동력               ╋                  수요자로서의 대기업 존
재 

(삼성, 현대, 기아 등) 
           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↙ 
                     관련 및 보조산업 
                     부품 산업 취약 
 
 
(4) 바람직한 한일 기업간의 분업 패턴과 정부에 대한 정책 

 
한국은 최종 제품 생산 분야가 강하고, 1차 부품 생산도 어느 정도 수준
을 유지하고 있으나, 2차와 3차 부품 생산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. 이에 
반하여, 일본은 이미 모든 분야의 생산에서 고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
다.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, 2,3차 부품 산업을 단시간에 성장시키는 것
은 무리이며,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, 이 분야에 있어서 일
본ㄴ 기업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. 더욱이, 최종 제품 산업 
분야게 특히 강한 한국 때문에,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 분야가 약해지게 
되고, 2차,3차 부품 생산의 강한 수요자를 외국 기업에서 찾게 된다. 그
러므로 한국 정부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부품의 수요자로서 대기업을 
육성해야 한다. 지금의 현실은, 중소기업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, 
대기업 육성을 통해  한일 기업간의 바람직한 분업 패턴이 이루어질 수 
있고, 교역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. 


